
- S 354 -

P-76 　　

18년 만에 재발한 미세변화 신증후군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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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욱ㆍ홍수민ㆍ나현희ㆍ고행일

A Case of Minimal Change Disease Recurred after 18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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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소아 청소년기 미세변화 신증후군에서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에 약 5% 미만에서 성인기까지 미세변화 신증후군이 

지속될 수 있지만, 이미 소아 청소년기에 관해에 도달하여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발이 없으면 완전 관해에 도달한 것

으로 간주한다. 본 증례는 18세에 미세변화 신증후군을 진단 받고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 재발 없이 지내다 18년 후에 다

시 재발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18년 전 미세변화 신증후군을 진단 받고 완전 관해에 도달한 후 재발이 없었던 36세 남자 환자가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전신 부종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은 140/80 mmHg 이었으며, 혈액검사에서 BUN/Cr 

18/1.0 mg/dL, Total cholesterol 406 mg/dL, Albumin 2.1 g/dL 이었다. 소변검사에서 Protein 3+ 이었고, 24시간 

소변 단백은 20 g 이었다. HBV Ag, HCV Ab, HIV Ab 음성 이었고, FANA, C3, C4, ASO titer는 모두 정상 범위 였다. 

신증후군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으로 진단 되었다. 프레드니솔론 60 mg

을 시작하였고 2주 만에 소변검사에서 Protein 음성으로 되었으며 혈액 검사에서 Albumin 3.7 g/dL, Total cholesterol 

175 mg/dL로 측정되었다. 현재 15주째 프레드니솔론 60 mg을 유지하면서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 일반적으로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마지막 재발로부터 재발 없는 기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발에 대한 위험도

는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드물게는 소아 청소년기의 미세변화 신증후군이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어

른에게서 재발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들은 18세에 미세변화 신증후군을 진단 받고 관해에 도달한 후 약 18년 만에 다시 

재발한 증례를 경험 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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